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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수신 : 기독언론, 종교부, 사회부, 문화부 담당기자 귀하

남군산교회 세습,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책임을 느끼고 사죄드립니다.

□ 남군산교회(기성 군산지방회) 세습, 아버지 이종기 목사에서 아들 이신사 목사에게로

□ 2016년 기윤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수상 교회… 책임 느끼고 사죄드려

□ 세습은 죄악, 용인될 수 없어… 강력 항의, 깊은 유감, 후원 거절

□ 시상식 주관하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후속조치 논의 중

□ 세습 철회하고 ‘좋은 교회’ 전통 지키길

---------------------------------------------------------------------------------------------------------------

남군산교회 세습,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책임을 느끼고 사죄드립니다.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요한계시록 2:2,4)

남군산교회(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산지방회) 담임목사 자리가 아버지 이종기 목사에서 아들 이신사 

목사에게로 세습되었습니다. 남군산교회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자치기구인 기윤실사회복지

위원회(사회복지위)가 주관한 ‘2016년 좋은교회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받

았습니다. 기윤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받은 남군산교회에서 세습이 일어난 것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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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느끼고, 이 사건에 분노하는 분들에게 사죄드립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길 것을 독려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됐

습니다. 교계 관계자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현장실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남군

산교회는 지역의 보육원과 독거노인 가정을 섬겨온 것을 높이 평가해 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남군산교회가 세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군산교회에 사실 여부를 

묻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몇 번 통화를 시도한 끝에 교회 관계

자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고 이신사 목사가 시무 중인 것은 사실이나 세습을 진행 중이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습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습은 공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악으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습을 한 이종기 목사와 이

신사 목사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남군산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남군산교회가 기윤실을 후원

하고 있는데 세습을 철회할 때까지 정중히 거절합니다. 시상식을 주관하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군산교회와 이종기-이신사 목사가 세습을 철회하고 지역을 섬기는 좋은 교회라는 전통을 잘 지

켜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31일(수)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